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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수단서  ‘국가안보 위반’혐의 받는 기독교인 위한 기도 절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최규남 총장 취임   

이들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

하여 유죄가 입증된다면 사형선

고를 받을 수도 있다. 공판은 지

난 9월 26일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재판은 한번 시작

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6주 정

도 걸린다.

재판 중인 이들은 수단 그리

스도교회 소속인 하산 압둘라힘

(Hassan Abduraheem) 목사, 쿠

와 샤말(Kuwa Shamal) 목사, 체

코 국적의 피터 야섹(Petr Jasek) 

선교사, 수단 출신인 압둘모님 압

둘마우라(Abdulmonem Abdu-

mawla)이다.

야섹 선교사의 가족들은 한국

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더불

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전해달라며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 요청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인 폴

리 현숙 박사는 “우리는 말 그대

로 이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

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한 수단 사람이 부

상 중이던 다르푸르 현지인 알리 

오멀(Ali Omer)씨에게 의료적 지

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라며 “이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다. 반란을 

선동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

에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

었다. 4명 모두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려 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구령 위한 성령의 역사

서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의 

특별 목회자 세미나가 남가주한

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주

최로 “구령 성과를 위한 성령의 

역사” 주제 아래 17일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장재효 목사는 

자신의 46년 목회 가운데 있었던 

영혼 구원 사건과 기적적 사건들

을 언급하며 “목회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사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로교 목회자인 장 목사는 “성

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롬8:9),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버림 받은 자다

(고후13:5), 성령이 아니면 예수

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전12:3)”

고 말하며 “지금은 성령 사역의 

시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목사 중에도 목자가 아닌 

종교 직업인이 있다”고 비판하며 

“목사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

지 못하면 사역은커녕 자신도 천

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떼들도 

실족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장재효 목사 초청…목회자 세미나 개최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에 최

규남 목사가 취임했다. 테메큘라 

갈보리교회를 13년간 담임하면

서 동시에 이 대학교 부총장으로 

10년간 재임한 그는 초대총장 김

광신 목사에 이어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최 총장은 서강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루이지애나대학교를 

거쳐 뉴멕시코대학교에서 레이저 

물리학으로 Ph.D. 학위를 취득하

고 군사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후 김광신 목사의 인도

를 받아 목사로의 소명을 확인하

고 웨스트민스터대학교, 풀러신

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에

서 신학 및 선교학을 공부했다.

17일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

터에서 열린 취임예배에서 최 총

장은 “김광신 목사님의 영적 유

산을 잘 이어받아 더욱 선교에 힘

쓰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1995년 

설립돼 현재까지 600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졸업생의 40%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을 정도로 선교

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산하 

신학교로 최근 5년 만에 ABHE, 

TRACS, ATS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획득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은 김광신 목사가 “선교는 

왜 해야 하나”란 제목으로 설교

했고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김광

신 목사에게 공로패를, 최규남 총

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한기

홍 목사는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

어 가는 오늘날 바알에게 무릎 꿇

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일꾼을 배

출하는 샘물이 되어 달라”고 당

부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송정명 총

장, ITS의 이승현 총장이 각각 축

사를 전했다. 이 총장은 “탁월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일은 어깨가 

매우 무거운 일이다. 최 총장님은 

학교를 더욱 성장, 성숙시키며 소

수민족 학교에 그치지 말고 미국

을 위해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

는 학교가 될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형 기자      

파괴된 수단 교회의 모습.

미국대통령선거가 ‘나라의 미

래와 직결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유는 차기 대통령이 많게는 4명

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라

는 전망 때문이다.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나 민

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후

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는 11

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9명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의 중요

한 이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

며 미국 사회의 방향을 정해왔다. 

지난해 6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 대표적인 예로 그 판결 후 미

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당시 동성결혼 케이스는 5대 4 

판결로 합법화되었는데 동성결혼

을 반대하는 4명의 보수적 연방대

법관과 이를 찬성하는 5명의 진보

적 연방대법관의 입장 차이에 따

라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11면에 계속]

현재 2명의 목사와 체코 출신의 선교사를 포함한 4명의 기독교인이 
수단 하르툼에서 ‘국가안보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취임예배가 1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한기홍 이사장(왼쪽)이 최규남 총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美대선, 국가 未來에 미칠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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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종대 장로) 주최 강명수 교수 간증 집회가 열린다. 강명수 교수는 전 북한 강성산 총

리 사위이며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 연구실장(교수) 대좌를 지냈다. 그는 1994년 5월 대한민국으로 귀순했고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에 재학중이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선교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0월 26일(화)~11월 6일(주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요 

세미나를 주최한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과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네 번째)장재효 목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 고위층 망명자 강명도 교수 간증집회 

[1면으로부터 계속]그러면서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

령에 사로잡혀서 목회해야 한다”

고 했다. 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으신다. ‘저

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대

답 외에 박사, 총장, 총회장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가 삯꾼이라는 증

거”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면

서 “여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

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

며 성령을 좇아 목회하라”고 당부

했다.

장재효 목사의 특강 후 논찬을 

맡은 송영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

회 부회장)는 “강의를 들으며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

움을 느꼈다”면서 “제 모습을 돌아

보며 성령에 사로잡히는 목회를 다

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

사회 회장)는 장재효 목사에게 세

미나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구령 위한 성령의 역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남가주 

벧엘교회 담임 오병익 목사(본지 

이사장)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조촐한 

‘행복축제’가 열린다.

이날은 특별히 쎄라 오 사모가 

직접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오 사모는 많은 음식을 손수 마련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에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다고 

한다. 

이 시간에는 김치찌개와 돼지갈

비, 북어찜 등 푸짐한 음식을 맘껏 

즐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따

뜻한 사랑의 교제가 이뤄진다. 

집밥이 그립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행복하고 싶

은 사람은 누구나 반갑게 환영받는 

자리이다.

*주소: 5600 Cre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세라 오 사모

            (714-801-1625) 

 권 쉘비 기자

매주 열리는 작은 ‘행복축제’ 참여자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다.

 

사랑의띠선교교회(담임 김천환 

목사) 주최 고창수 목사(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LA선교

집회가 13일 저녁 이 교회 본당에

서 개최됐다.

사랑의띠선교교회는 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LA지부이다.

김천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임상철 목사 기도, 김민경 

선교사와 카이로스 율동팀의 몸찬

양, 필란나눔동산교회 찬양팀의 특

별찬양, 고창수 목사 설교 등의 순

서로 진행됐다. 

고창수 목사는 ‘하나님의 공급하

시는 힘으로’(벧전4:7~11) 주제의 

설교를 통해 지난 34년여 간 장애

인 영혼 구령사역에 역사하신 하나

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간증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

랑을 전했다.

 설교 후에는 소프라노 에스터 

진 선교사를 엘림장애인선교회 미

주 찬양 선교사로 임명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유창렬 목사(필란나

눔동산교회 담임)의 축도를 끝으

로 모든 집회가 은혜롭게 마무리

됐다.

  *문의: 213-736-6625

  이영인 기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남가주한인목사회� 장재효� 목사� 초청…목회자� 세미나� 개최

선교집회를 마친 성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띠선교교회� 주최…고창수� 목사� 초청� �L�A선교집회� 

남가주벧엘교회� ‘행복축제’…따뜻한� 사랑의� 교제� 시간

이 시대를 깨우고 회복하는 부흥 

순 무브먼트(KCCC)가 매년 말

에 개최하는 하이어 콜링(Higher 

Calling)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20

일~23일까지 샌디에고 타운앤컨

트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청년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생

을 더 높은 소명을 향해 헌신케 하

는 이 컨퍼런스는 매년 수많은 선

교 헌신자들을 배출해 왔다. 올해

의 주제는 리서전스(Resurgence, 

에스겔37: 5~6절)다.

순 무브먼트의 LA 지역 대표인 

이영복 간사는 “많은 청년들이 자

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하나

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희망

과 삶의 목적을 잃고 있다”면서 “하

나님께서 이 세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조성주 간사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깨우고 회복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순 무브먼트가 속해 있는 

미국 크루(Cru)의 국제선교 디렉터

인 셰인 세바스찬, 하이랜드 코너

스톤교회의 데이빗 오 목사, 순 무

브먼트의 미주 대표 김동환 목사, 

기독교 변증가이자 저술가인 션 맥

도웰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에 강사로 초대된 제시카 해

리스는 포르노 중독에서 해방된 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다양한 성적 

이슈들을 다루는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순 무브먼트는 청년 대학생

들 안에 있는 영적 갈등, 삶의 상

처 등에 주목하며 청년들이 이 컨

퍼런스를 통해 치유 받고 하나님과

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의 부르심

에 응답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highercall-

ing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샌디에고에서� �1�2월� �2�0일�~�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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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혜교회가 16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참된 교회, 천국같은 교회되라 

주은혜교회가 16일 오후 창립예

배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했다. 

최호년 담임목사는 “사도 요한

이 주님께 받은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처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환란

과 핍박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

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서창권 목사(시카고한인교회 담

임)는  ‘천국 같은 교회’(행2:41~47)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참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됐

다”라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

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도의 의가 교회

의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화평

으로 기쁨이 넘쳐 구원 받는 사람

이 날마다 넘쳐나는 잔칫집과 같

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

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윤식 장로(시카고

한인교회)는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사역하며 

교회 부흥에 앞장섰던 최 목사님의 

성실함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주

은혜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것”이

라고 기대했다.

이 예배는 최호년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배효숙 장로가 기도했다. 

안영수 목사(주은혜교회)가 봉헌

기도를 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워십댄스를 했으며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가 축도했다.

최호년 목사는 미국장로회(PCA) 

소속 시카고한인교회에서 부목사

로 사역하다 미국장로교(PCUSA) 

소속 파사데나장로교회 한인회중 

담당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자신

의 목회 철학과 미국장로교의 신학

적 방향 간의 차이로 인해 지난 4월 

사임한 바 있다.

주은혜교회는 주일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며 주일 오후 1시 30분

에 성경공부를 한다. 목요일과 금

요일 저녁 8시에 성경공부 및 기도

회를 한다.

*주소: 4469 Chevy Chase Dr.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전화: 626-404-4493

                     이인규 기자

양태철 목사 시인 등단

現存 老목회자의 애절한 遺書

수상 직후 기념촬영. (오른쪽에서 네 번째)양태철 목사.

양태철 목사(은혜한인교회 선교

팀장 및 본부선교사)가 '시인'으로 

등단했다. 양태철 목사는 최근 한

국의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상록

수 문예마당 제160회 정기시낭송

회'를 통해 신인상을 수상하고, 그

의 아름다운 시가 낭송됐다.

상록수문예인협회 대표 최세균 

목사는 심사평을 통해 "양태철 목

사가 멀리 미국에서 권유적이고 해

석적인 진술형 작품 11편을 보내

왔다"고 밝히고, "미국에 있으면서 

시야를 세계로 넓혀 영국, 독일, 중

국, 일본 등을 섭렵하며 획득한 것

을 시로 옮기는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평했다. 

이어 최 목사는 "그 가운데 '옥스

포드 Sandford의 The Kings Arms 

카페에서' '아일랜드 Downpatrick

에서의 감화' '봄이 오는 길목의 오

사카 성을 돌아보며' 등을 당선작

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여행작

주은혜교회� 창립예배� 드려

오픈뱅크(민김 행장)의 수익의 

10% 사회환원' 실천은 올해도 계

속된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

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

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

램(Open Stewardship Program)

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인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

ardship Foundation)은 오는 11일

부터 2016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

램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는 11월30

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프레젠

테이션을 실시한 뒤 독립적인 심사

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거

쳐 내년 2월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

정을 마친 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중 지원금을 전달한다.

한편 신청서는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

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내용도 이 신청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의:213-593-4885

열악한 교회 어린이교회학교(유

년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무료 교

사 세미나 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

에서는 55곡의 어린이 찬양 비디오

와  6개월분 성경공부 교재를 USB

에 담아 무료 배부한다.

또한 어린이교회학교 지도를 위

한 강의와 할로윈, 추수감사절, 성

탄절 CRAFT가 준비된다. 

이번 특강으로는 풍선 만들기 강

의가 진행된다. 모든 비용은 무료

이며 간식이 준비된다. 

▲ LA지역

*일시:10월 22일(토) 12시~4시

*장소: 올림픽장로교회

*주소: 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 OC지역

*일시:10월 29일(토) 1시~5시

*장소: 훌러톤장로교회

*주소: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문의: 임은희 전도사

            (213-422-0022)  

미자립교회 위한 무료 교사 세미나 

2015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참여자들 모습.

가로서 순례자 시인의 입지를 굳건

히 세워갈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

여줬다"면서 "상록수문학의 세계

화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이야기 

했다.

양태철 목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중고등

학교 사춘기 시절 '고문진보'(古文

眞寶)라는 중국 시선 집을 통해 중

국 한시를 알게 됐으며, 시의 매력

에 빠진 후, 시인이 되고자 하는 마

음의 소원을 담고 있었다"면서 "고

2 때부터 시를 스스로 지어 시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귀한 상록수 문예

인 협회에 시인으로 등단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주님

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전

했다.

김규진 기자

상록수문예인협회� 신인상� 수상

지저스키즈� 주최…효율적인� 주일학교� 운영법� 알려줘

과거에 열렸던 미자립교회를 위한 무료교사 세미나 모습.

사랑과 나눔의 실천

�2�0�1�6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 



이번 주, 필자를 찾아온 한 환자분

을 보면서 또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이 글을 쓴다.

70세 되신 남자 분이신데, 그동안 

먹고살기 바빠서 자신의 몸도 제대

로 돌보지 못한 채 일만 하고 사셨다

고 한다. 행정상의 문제로 메디케어

를 70이 되어서야 받고는 지난 달에 

필자를 처음으로 찾으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전 교회

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두 번씩이나 

졸도를 경험한 일이 있으셨다. 그런

데 그 이후로는 괜찮아져서, 그리고 

의료보험도 없다보니 병원 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몸이 약간 

피곤하고 가끔 붓기도 했는데 나이

가 들어서려니 하고 지나치다가, 올 

여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고서야 

필자를 찾아 진료를 받게 되었던 것

이다.

필자가 진찰한 결과, 심전도에는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

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심장 정

밀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권고해 드

렸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내원할 

것도 당부했다. 

하지만 한달이 넘어서 다시 내원

한 이 환자분은 선교활동을 갔다오

느라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목감기가 걸렸으니 감기주

사를 한대 놔달라고 하셨다. 하루 전

에 다른 병원에 가서 감기주사를 맞

았는데 낫지 않아서 다시 오셨다고 

했다. 

필자는 감기가 아니라 심장에 문

제가 있으셔서 목 쪽이 아픈 것 같으

니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권

유했다. 그러나 그 환자분은 앰블란

스 이용을 거부하고 아내와 함께 병

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곧바

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에 가서 아

내와 느긋하게 식사를 마친 후 오후 

늦게서야 응급실로 가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환자분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쓰

러져 호흡정지가 와 그날밤 응급수

술을 받으셨다. 심장 수술을 하긴 했

지만 너무 손상이 심해 현재 사경을 

헤메고 계신 상태다.

그 환자의 아내에 의하면, 지난달 

남편은 이제는 70이 되었으니 자녀

들 생각, 돈 생각 모두 하지말고 자

신 둘만을 위한 삶을 살자고 하며 안

아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한달 후인 이번 주, 남편

은 아내에게 병원에서 필자가 걱정

하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전하

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 갔더니 괜

찮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데리러온 아내

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식사

를 하셨다고 했다. 그런 후, 아내에

게 자신의 인생이 70살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같이 못 있어 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고는 응급실로 가

자고 했단다.

먹고살기 위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한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병이 찾아왔다는 말

은 의사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종

종 듣는 말이다. 이럴 때 필자는 다

시 되묻는다. “그 일, 그 사업을 왜 

하십니까?”라고. 그러면 환자들은 

모두 “먹고살려고”라고 답한다. 그

런데 왜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

을 돌보지 않고 일하냐고 다시 되묻

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의 환자분이 몇 년전 졸도를 했

을 때 바로 의사를 찾아 갔었다면 진

료비는 몇 백불, 정밀검사를 하더라

도 2천불 정도면 됐을 것이다.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 안좋으

면 3~5천불의 수리비를 쓴다. 그래

봤자 그 차를 더 탈 수 있는 건 몇 년

뿐, 그후 새차를 사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몸으로 바꿀 수 없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몸과 생명 유지

를 위해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의 장

기를 위해 몇 백불의 진료비가 아까

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말기

가 되어서야 그저 마지막을 받아들

이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신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 그 내일을 위해 오늘 자

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

하다는 점을 꼭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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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내과/신장내과

 조동혁 박사 
칼럼 5  

내일을 위한 오늘의 건강 돌보기

“본교회에 건축헌금 드린 지교회”
지교회 뉴욕영안교회…본교회 서울영안교회에 건축헌금 전달

마약으로 찌든 인생, 승리의 길 발견했다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

사)는 뉴욕에 처음 세워진 한국 대

형교회의 지교회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지난 4월부터 시작

됐다.

서울영안교회(담임 양병희 목

사)는 올해 초 뉴욕 지교회 설립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뉴욕영안교

회의 시작을 알렸고, 최근 서울영

안교회는 뉴욕영안교회 담임 김경

열 목사의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해

외 지교회에 대한 비전을 더욱 분

명히 했다. 

뉴욕영안교회의 앞으로의 행보

는 향후 뉴욕에 세워질 수 있는 한

국 지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서울영안교회 지교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미주 지교회의 모범

적 사례를 보여줘야 할 책임도 함

께 맡고 있다.

뉴욕의 이민목회는 뉴욕 이민사

회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그 자

체를 선교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

다. 험난한 선교지와 같은 이민목

회 현장 가운데 한국의 지교회가 

펼쳐가는 사역은 해외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에게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뉴욕영안교회는 지교회들

이 본교회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

을 받는 틀에서 벗어나는 신선한 

행보를 보여줬다. 본교회인 서울영

안교회가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있

는 가운데 그동안 뉴욕영안교회 성

도들이 본교회를 위한 성전건축 헌

금을 모았고 2일 주일저녁에 드린 

파송예배를 통해 본교회에 성전건

축 헌금을 전달했다.

지교회의 본교회 성전건축 헌금 

소식은 담임 양병희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회 관계자들과 본교회 성도

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김경열 목

사는 “뉴욕의 지교회가 단지 지원

만 받는 구조가 아닌 영적으로 본

교회와 하나가 돼 모든 사안을 함

께 웃고 울며 한 몸을 이루고자 했

다“며 “본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서로를 위해 한 교

회와 같이 기도해주기를 소망한

다”고 말했다. 

     [뉴욕기독일보]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

사) 제 14차 재활 및 영성수련회가 

3일~6일(목)까지 다니엘 기도원에

서 열렸다. 24명의 노숙자들이 참

여한 이번 수련회는 “마음을 새롭

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롬12:2)를 

주제로 새벽기도회, 강의, 그룹 모

임, 부흥회와 통성기도 등의 순서

가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로날드 딘 

씨는 “강사들의 메시지가 나의 마

음에 깊은 충격을 줬다. 특별히 요

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의 문제

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수련회를 통해 세례를 받은 페란

도 라모스 형제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생애를 어

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

셨다.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마약으로 인해 노숙자가 된 죤니 

켓시 형제는 “나는 내가 마약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고 말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진행된 세례식

에서는 3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다.

디딤돌 선교회에서는 일년에 4

차례 재활 및 영성 훈련을 진행하

고 있다. 훈련 받은 노숙자들은 리

더로 임명 받고 직접 소그룹을 인

도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에 지

속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한편 디딤돌선교회는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270여 명의 노숙자 

리더들을 훈련시켰다.

제15차 훈련은 오는 12월19일

(월)~22일(목)까지 다니엘기도원

에서 열린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제14차 재활 및 영성수련회가 3일~6일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열렸다.

서울영안교회 지교회로 출발한 뉴욕영안교회에 대한 파송예배가 2일 서울영안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영안교회 

김경열 목사(왼쪽)가 서울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오른쪽)에게 본교회 건축헌금을 전달했다.

디딤돌선교회…제14차 재활 및 영성수련회 개최



예전에 모 방송에서 이슬람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여러 

목회자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틀렸

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과 과정 그리

고 현실과 미래를 좀 알아보고 연구하면서 

분석 비판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한 구원의 교리 진리

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 잘못 휩쓸리는 영

혼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바른 진리의 복음

으로 전도해서 구출해야겠다는 전도 사명

도 일깨워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언약�(言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도

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

크와 쿠웨이트 국경지경에 있는 바스라라

고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미신 우

상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1~3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

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

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

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

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

라는 조건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장애

물이 되는 것들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리고 그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

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

나안으로 갔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하

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받

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하나

님이 역사해 가시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

니다. 그것은 그를 통한 자녀가 아직 생기

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86세쯤 되었을 때에 사라는 남편에

게 자기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온 애굽 태생

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후손을 잇게 하라

고 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못낳아 주어

서 미안하고 그 지역의 풍습이 일부 다처제

가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을 이루고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초보단계

에 있었던 사라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시집올 때 데려온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

내어 아들을 낳게 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 

남편에게 미안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행

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면

서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안 

믿는 세계의 풍속을 흉내내는 잘못을 저질

렀습니다. 그 일이 약 사천 년이 지난 오늘

까지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3

년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

화는 이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

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

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

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

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

라”(창세기15:2~5)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후사를 약속하

셨고 그에게 약속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핵심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실 메시

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

니다.

�2�.�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後繼者�)�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을 배설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데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지켜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했습니다. 이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열네 살 차이였습니

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엄

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평생을 잘 살 수 있

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신의 신세가 망쳐

졌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

때에 사라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 합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

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

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 보다도 첫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갈과 함

께 내어 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

에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

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 가지 약

속을 하셨는데 이름이 유명하게 하시고 부

자가 되게 하시고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세 번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악에 찌

들다가 지옥가게 되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

해서 하늘나라 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약속

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이 새

기 바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

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 들에서 그 아들과 

어머니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햇빛은 뜨겁

고 사막은 타오르고 목도 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17살짜리 아들을 

가시떨기 나무 그늘 아래다가 앉혀 놓고 어

머니가 화살 한번 쏘면 가는 거리, 300M정

도 가서 그 아들을 마주보고 앉았다가 통곡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

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

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

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로 태어난 혈

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19~21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

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

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

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룬 나라가 아랍이 

되었고 그 아랍이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됩니

다. 아랍 계열은 42개의 크고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랍은 이스라엘

과 원수가 되어서 거의 4천년 세월을 이스

라엘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랍계열의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숫적으로 많음에도 이스라

엘을 이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아브라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시

리라하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

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11:11~13을 보면 “자기 땅에 오

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

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니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6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랍계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

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

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

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이스라

엘이라 했습니다.  <계속>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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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기에 많은 혼

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에

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

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개리 챕먼 박사는 청소년에게 

다섯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 physi-

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

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습), 그리

고 gits(선물). 

이번엔 양질적 시간(quality 

time)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

누겠다. 십대 자녀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

려면 평상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 어떻게 좋

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

을까?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제시

한다:

1. 가정 안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

어 놓자. 

마치 씽크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것보다 아예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상책이듯 수시로 식사, 여

행, 산책 등을 통해 자녀와 좋은 관

계를 잘 유지하자.

2. 일상시 자녀를 어린 아이 같이 

취급하지 말고 “성장하고 있는 성

인”으로 대하자.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일방적으

로 행사하지 않을 때, 자녀는 “난 

엄마 아빠에게 점차 인정받고 있

다”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만드

는 것이 비결이다.

3. 일단 자녀에게 거부감을 주

지 않으려면 “너는” 또는 “너는 항

상...”이란 말보다 “내 생각에…” “아

빠의 의견은”으로 말을 시작하자. 

예를들어 “네가 항상 이렇게 화

나게 한다”를 “엄마/아빠는 네가 

이렇게 할 때 화가 난다”로 바꿔

보자.

4. 설교나 강의하듯 일방적으로 

나무라지 말고, 잘 가르치려고 노

력하라. 

즉 설교같이 자녀에게 말하지 말

고, 따뜻한 선생님같이 대해주자. 

더 이상 어린 아이를 취급하듯 자

녀를 다루지 말자.

5. 십대 자녀는 논리적 사고가 발

달하고 있기에 꼭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냥 시키는대로 해”보다 “그렇

게 해야 하는 이유는….”으로 말하

자.

좋은 시간을 십대 자녀와 함께 

보낸다는 것은 대화만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좋은 활동, 취미를 통

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아이

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아이

들은 대부분 많은 활동을 하고 있

다; 학교 운동팀 참여, 오케스트라 

활동, 미술/아트 활동 및 콘테스트 

참여, 발레나 댄스/치어 퍼포먼스, 

교회 찬양팀 활동 등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부모가 운전함으로 

섬기며, 오가는 동안 좋은 대화, 좋

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퍼포먼

스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며 아이를 

지원할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시간을 내어 자

신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희생을 요구함을 잘 알고 있다. 그

래서 부모가 열심히 섬길 때 고맙

고, 자랑스럽게 느끼며,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다.

어른에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제일 실망을 느낀 점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가 “나의 삶

에 부모님이 참여하지 않았다”라

고 답한다. 청소년은 겉으론 부모

가 불편하다고 투덜거리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

의 삶, 자신의 활동에 참여하고 관

심을 보여주길 원한다.

부모의 지원과 참여는 “나에게 

네가 중요하다”란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환경 및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하이킹, 낚

시, 운동경기 관람, 콘서트나 이벤

트 관람, 가족 여행, 산책, 영화보

기 등. 이런 활동이나 시간은 부모

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아이의 

생각, 흥미, 취미, 원하는 바 의견을 

듣고 결정내리는 것이 좋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

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본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

어야만 기뻐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

무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시32:11)라고 우리가 기

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

신다. 

기쁨이 우리의 의무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요시아 왕 때 왕족 

출신인 기쁨의 선지자 스바냐(히

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는 그의 저서 스바냐 3장 

14~17절에서만 ‘기뻐하거나 즐거

워하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신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창조

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

며 기뻐하신다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할 길의 핵심

도 기쁨이다. 그러므로 기쁨의 삶

은 우리의 의무이다. 기쁨을 잃으

면 성령의 역사도 멈춘다. 성령 충

만은 기쁨 충만으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

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

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뻐 한다는 것은 기질이 명랑한 

사람들이나 택할 수 있는 그런 선

택적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

신이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인간들이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

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만 기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

라고 말씀하신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 전능하

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한 얼굴

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J. 

W. 샌더슨은 “우울한 얼굴을 하나

님께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

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과 같다” 고 했다. 느헤미아 

선지자는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힘

이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길 수 없는 기

쁨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은 너희

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

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

라”(요16:22)고 주님이 주시는 기

쁨은 세상 기쁨처럼 잠시 잠간 있

다가 없어지거나 빼앗기는 기쁨과

는 달리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

쁨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불안하고 

부족하다. 왜냐하면 빼앗길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성경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

다.  이러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졌기에 사형수로 옥에 갇혀 있었

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충만

할 수밖에 없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덮어놓고 그냥 기뻐하세요

교육칼럼(10)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5)

정운길 칼럼(2)

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까? 조심해서 잘 하고자 하지만 마

음대로 안되는 것이 말이다. 필자

도 목사지만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말은 환상이 아니다. 말은 꿈

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하

는 습관은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말을 

구별해서 복된 말, 은혜로운 말, 믿

음의 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 또

한  우리의 소원일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 고치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

능자 하나님께 의탁하자. 항상 꾸

준히 기도함으로 말을 하고, 고치

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

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말, 

치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도록 노

력하자.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도가 

있었다. 어느날 담임목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제는 정

말로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

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

각하던 목사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

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군요.”

이처럼 우리의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

드셨다. 두 개의 귀는 언제나 그 문

이 열려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많이 듣고 살기 위함이다. 하나를 

만든 입술은 방어벽을 두 개 두었

다. 혀를 깊숙이 숨겨두고 이빨 벽

을 두고 그 앞에 입술로 문을 닫아 

두었다. 많은 말을 하면 손해 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수기14:28에 하나님께서 자신

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한 말씀이 나온다. “여호

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

세하노라” 신구약 성경에 이 만한 

강조어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맹세이다. 왜? 하

나님이 직접하신 맹세이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

나님의 삶을 걸고한 맹세이기 때문

이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소름끼치지 

않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을 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자. 혀에는 죽고 사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 평생 하나

님 앞에 선한 말을 함으로 복된 인

생이 되기를 바란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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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회문화적 책임과 목회

자 성윤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교회와

사회연구부) 주최로 18일 오후 서

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

력센터 새문안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선 백광훈 박사(문화선

교연구원 원장)와 홍보연 목사(한

국영성치유연구소 부소장), 조중신 

소장(한국성폭력위기센터)이 발제

했다.

먼저 백광훈 박사는 '성적 탈선

과 목회자: 그 현상과 목회 윤리적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했다.

백광훈 박사는 발제를 통해 "목

회자와 교인 간의 성적 탈선에는 

본질적으로 힘의 남용의 문제가 있

다"며 "목회자의 성적 일탈 행위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부여한 윤리

적이고 영적인 힘과 권위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전문가들

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목회자

가 성도와의 관계들을 통해 성적

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성도의 취약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

고, 자신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백광훈 박사는 "목회자 성윤리를 

연구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목

회자들이 경고 사인을 미리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포

춘(M. M. Fortune)이 언급한 다음

의 여섯 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했

다.

△목회자가 자신의 책임의 범주

를 넘어서서 많은 시간을 상담하

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목회자

가 휴가를 취소하거나, 가족을 위

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무시하

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자가 대

화를 성적인 주제들로 이끌어 가지

는 않는가? △책임의 기제를 무시

하지는 않는가? △평신도 리더십

이 위축되지는 않았는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집중돼 

있지 않은가?

그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구비

한 공동체들이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며 "무엇보다 리더부터 이러한 가

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응분

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윤리에 있어서 무엇보

다 중요한 점은 목회자 역시 성 문

제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자기 

인지"라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

람도 성 문제 앞에서 실패한 것처

럼, 모두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

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교회적 성찰'을 제목으로 발표한 

홍보연 목사도 "성폭력은 힘의 불

균형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며 "그

러므로 성차별적인 사회에서는 필

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

회의 상차별적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목회자의 성 윤리-종교기관에

서의 성폭력을 중심으로'를 제목으

로 발제한 조중신 소장은 "성폭력

을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

제로 보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을 감당할 때, 교회는 피해자의 

치유와 영성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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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성윤리’주제로 세미나 개최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주제 컨

퍼런스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 대사

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교회 통찰'이라는 주

제 아래 이어령 박사(초대 문화부 

장관)가 '먹다, 듣다, 걷다' 세 가지 

키워드로 '교회가 해야 할 복지'에 

대해 성화를 보여줘 가며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이어령 박사는 "교회 바깥에 있

던 사람으로서,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

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

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먹다'에 대해 "당장 급

한 문제가 먹는 것인데, 이 문제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가 무엇을 해

야 할지 알 수 있다"며 "성경도 먹

는 데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

난다. 선악과로 시작해서, 부활하

신 후 같이 식사하시며 빵을 찢는 

것으로 끝난다. 마지막 설교에서도 

함께 먹고 나누셨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먹고 나누는 것만큼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으로, 오

늘날 교회가 '먹는다'는 것의 의미

만 정확히 전달해도 복지가 달라

질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

신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

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오

늘날 크리스천의 메시지도 정치가

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

는 복지와 차원이 달라야 할텐데, 

그것을 모르면 그들처럼 밥 나눠주

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고 우려하

기도 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만

종'을 보여주면서, 이 박사는 "밀레

가 그린 농촌 풍경은 대단히 목가

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모르면 이것을 

사회주의적으로만 해석해서 약자

에 대한 동정과 사회 부조리에 대

한 고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메시

지도 정치와 혁명으로 끝날 것이

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교회 공동의 책임

디아코니아 코리아 컨퍼런스…이어령 박사 '먹다, 듣다, 걷다' 키워드로 강연

교회 복지, 육의 세계 넘어서야

이슬람대책전국연합(대표 임채

영 목사) 외 87개 단체가 중동 자

본을 끌어들이는 인천시의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사

업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

마트시티'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가 추진 

중인 검단스마트시티는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 470만㎡ 부지를 

개발해 '업무, 창의, 교육, 여가, 주

거' 등 5가지가 복합된 자족도시로 

기획됐다. 지난 8월 코리아스마트

시티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를 유

치하고 금융회사, 교육기관, 연구

소, 호텔, 쇼핑센터, 병원, 백화점, 

주거단지 등을 갖춘 글로벌 기업

도시로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인

천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고했던 지난 4일 검단스마트시

티 기본협약서 체결식과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취소한 상황이다.

이슬람대책전국연합 외 87개 단

체는 이날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인

천시가 자본금 53억 원에 불과한 

코리아스마트시티와 사업을 추진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또한 코리아스마트시티 윤에리카

영지 대표가 추진했던 부산시 기장

군 '체류형 복합관광단지'와 경기

도 파주 '파주프로젝트 투자'가 각

각 계약 자동 해지, 외국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었다"고 지

적했다. 이어 "계약 이행능력을 신

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윤에

리카영지 대표와 함께 추진하는 검

단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속히 철

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드러난 정부의 할랄 식품사

업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거론

하며 정부의 할랄 산업 정책 철회

도 함께 요구했다. 

          이지희 기자 

중동 자본 유입 우려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철회 촉구
이슬람대책전국연합 외 87개 단체 반대 성명서 발표

이어령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기에, 그러한 차원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라

고 전했다.

이어령 박사는 "역사적으로 이

러한 문제 때문에 숱한 갈등과 싸

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는데, 이 

비참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라며 "'만종' 그림 속 농부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뿐 아니라 햇볕과 비

를 알맞은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

총이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이라

고 했다.

이 박사는 "우리가 주려는 복지

는 예수님이 권위로 맹물을 포도주

로 만드는 그런 류가 아니다. 오해

해선 안 된다"며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

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잘

못 하면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

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

어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듣다'가 시작된다. 이 박

사는 "먹는 것만, 빵만으로 사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한 악

마는 '빵만 주면 된다'고 했지만 빵

만으로는 안 된다"며 "하나님 말씀

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양식이다. 

듣지 않으면 배고프다. 죽는다. 여

러분의 한동안 배고팠던 문제가 어

느 정도 해결됐지만, 마음이 고픈 

것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에 찾아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무리는 '걷다'였다. 그는 "예수

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가실 때부

터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예루살

렘으로 끊임없이 걸으셨다. 총 거

리가 약 240마일 정도 된다고 한

다. 걷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

이자 나눔의 길이다. 말씀대로 진

리와 생명의 길, 하늘과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셨다"며 "말뿐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배타적인 땅을 관통

하시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

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진정한 사회복지는 

걸어야 한다. 정신적이든 마음으

로든 실제로든 걸어야 한다. 이 세

상 끝날까지 걸어야 하고, 멈춰선 

안 된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어

야 한다"며 "교회로 나오는 걸음이 

바로 '뉴 라이프'를 찾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자신의 

원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일정 구간을 걷고, 그 걸음만

큼 재정을 적립해서 물질적으로 빈

곤한 사람들을 돕자는 '실제적인 

제안'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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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스 캐 롤 라 이

나주 랄리-더햄

에 있는 서밋교회

(Summit Church)

의 J.D 그리어(J.D. 

Greear) 목사는 최

근 처치리더스닷

컴에 ‘죽어가는 교

회를 다시 살리기 

위한 5가지 교훈’

이라는 제목의 칼

럼을 게재했다.

1962년에 세워진 서밋교회는, 2002년 

J. D. 그리어 목사가 부임한 후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교

회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0

교회 중 하나이며, ‘아웃리치 매거진’에

서 지난 몇 년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

로 선정되기도 했다

칼럼에서 그리어 목사는 “내가 목회

를 하던 서밋교회(Summit Church)는 

1962년에 설립됐다. 2001년에는 정체기

를 겪으며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당시 목회자는 도덕성 문제로 사임 요

구를 받고 있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 “이전 목회자는 윌로우크릭교회 

모델을 따라하려다 실패했으며 그보다 

더 이전 목회자는 신학적으로 중도 노

선이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4년 연속으로 참석자 수와 헌금이 줄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암울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것

들에 대해 생명을 가져다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부활시키는데 도움

이 됐다고 믿는 5가지 교훈을 여기에 소

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내적인 전환이 외부적인 변화를 

이끈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주의적 변화만

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낼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프로그램이

나 구조 등 외부적인 변화는 교회를 살

려낼 수 없다. 여러분은 금속 물질에 먼

저 열을 가하기 이전에는 이를 구부리

기 어려울 것이다. 구부러지지 않거나 2

개로 부러지기 쉽다.

믿는 자들의 내면적인 변화는 오직 복

음을 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더 많

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려 할 것이다.

변화를 밀어붙일 때가 있고, 단순히 

예수를 증거할 때가 있다. 언제 무엇을 

할지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

첫 사랑’을 잃은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

기 위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계 2:1~10).

서밋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었다.

2. 모멘텀의 힘을 경시하지 말라.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교회를 변화시

키기가 더 쉽다. 이는 마치 움직이는 자

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같

다. 교회를 포함한 어떤 단체라도 모멘

텀은 변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핵

심을 제공한다. 2,500년도 더 된 손자병

법에서는 모멘텀이 장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작은 군대도 

명분을 어떻게 잘 쌓아가는지 알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은 먼저 교회의 성장을 막는다

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성장이 일어날 경우, 다른 

것들을 바꾸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새신자가 마

음으로부터 거듭나는 기쁨을 경험하면, 

안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이들

을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일을 더욱 하

고 싶을 것이다.

내가 처음 서밋교회에 왔을 때, 최소

한 당분간은 신경쓰지 않기로 한 몇 가

지 문제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복장 

형태, 음악 스타일, 예배 시간, 비효율적

인(어떤 면에는 비성경적인) 교회 정관

도 포함돼 있었다. 우리는 교회의 새로

운 날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바꾸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도

에 대한 일부 목표들을 세웠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이에 대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했다. 이러

한 전도집회 이후, 처음으로 흑인계 미

국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우리는 

나중에 장로위원회 회장이 된 나이든 

신사분도 만날 수 있었다.

처음 1년 동안,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녀의 모국

에서 2년 정도 살았었던 나는 그녀의 모

국어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세례식

도 역시 그녀의 모국어로 진행했다. 이

후 나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물구나

무를 서자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동의했

다. 2년 안으로 우리는 모두 복장를 바꾸

고, 우리의 재산을 팔았다. 또한 교회 정

관도 다시 기록했다. 모두 반대하는 이

들이 없었다. 내가 이를 첫 해부터 하려

고 했다면 싸움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멘텀을 얻었고, 이들은 자연스

럽게 변화됐다.

일부 전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감사하라. 시편 기자도 이를 통해 그들

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비

전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 

48편에는 고라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

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

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

3. 싸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번째 교훈은 2번째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다. 가치와 상관없이 싸움을 하지 

말라. 일부 싸움은(심지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더 큰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도

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미룰 경우, 여

러분은 피흘림 없이도 다른 면에서 이

길 수 있다. 어떤 전쟁을 언제 싸울지 알

아야 한다.

나는 이 원칙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

키는 경향이 있는 완벽주의자 임원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권리’를 ‘방편’과 

구별하지 못했다. 우리는 때로 이 문제

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을 이끄는 것에 관한 것임을 잊는다.

바울 사도는 이를 잘 이해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도록 내버려 두

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

호했다. 그리고 스스로 법을 지켜나갔

다. 때로는 외식하는 이들에게 공개적

으로 화를 내기도 했다. 바울 사도의 일

의 기분은 무엇이 선교를 위한 전략인

가에 있었다(고린도전서 9:19~27, 갈라

디아서 2:11~15).

물론 이것이 공개적인 죄나 교회 내의 

상당한 교리적 부패까지도 견뎌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전쟁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4. (선교사를) 보내는 문화를 만들라 

보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한 교회들은 스스로를 하

나님과 함께하는 사명 공동체로 인식하

고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는 것

이다. 몇 가지 일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서의 선교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우리의 정신이 교회의 혈액 

순환 속으로 접근할수록, 더 많은 교인

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교적인 원

리를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5. 교인들을 간절함으로 이끌라.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상의 

구원을 갈망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변

화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스스로 변화

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는 교회가 정말 

부활한 때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같은 간절함을 가져

오는 것은 복음의 선포이다. 복음은 우

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한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

신을 쏟아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를 쏟아붓게 된다. 복

음은 바다 밑에서 잠을 자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깨운다. 그분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 것

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가르친다. 이 

긍휼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

다.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

고,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께 위

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

대한 일을 도전하게 한다.   강혜진 기자

죽어가는� 교회� 다시� 살리기� 위한� �5가지� 교훈

J.D. 그리어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박영천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교인수 줄던 교회가 ‘급성장’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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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토)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송재호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송재호 담임목사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YWAM 소속 美 선교사, 니제르서 무장 세력에 납치돼

英 크리스천투데이는 16일 니제르의 

무장 세력에 납치된 美인도주의 단체 

회원이 YWAM 소속의 기독교 선교사

였다고 보도했다. 

YWAM의 피트 톰슨(Pete Thomp-

son) 대변인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

에서 “제프리 우드케 선교사가 14일 오

후 9시경 니제르 북쪽 아발락에 위치한 

자택에서 납치됐다”고 전했다. 

톰슨 대변인은 “납치 당시, 투아레그

족 방범대원과 국가경호원이 살해됐다. 

우드케 선교사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납치에 대한 책

임을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나오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카타 마을에 위치한 레드

우드코스트 미션스쿨(The Redwood 

Coast School of Missions)에서 교사로 

봉사해왔다. 미션스쿨 웹사이트에 나타

난 연혁에는 “제프리는 25년 동안 선교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는 미전

도종족인 니제르인들을 위해 이곳에 미

션스쿨을 설립한 후 25년 동안 헌신해

왔다”고 기록돼 있다.

니제르 내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우드케 선교사가 납치된 후 말리쪽 사

막을 가로질러 끌려갔다”고 전했다. 

무함마드 바줌 내무부 장관은 “범죄

자들은 현재 말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 

군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

했다.

주민들은 14일 오후 그의 집 근처에

서 총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아흐메

드 딜로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무장 괴한들

이 방법대원을 죽인 후 우드케를 트럭

에 싣고 갔다”고 했다.

니제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납

치는 이웃 국가인 말리에서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말리에서는 정치자

금 마련이나 인질 석방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납치가 종종 발생한다.

무장 단체와 이들과 연계된 범죄 집

단은 치안이 약한 사하라 지역을 오랫

동안 착취해왔다. 특히 말리의 보안 상

황이 더욱 악화된 올해에는 이같은 공

격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美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

한 조사를 벌였으나 어떤 세부적인 내

용도 확인할 수 없다. 사건에 대해 알

고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법 때문

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멀티사이

트 교회인 힐송교회의 브라이언 휴스

턴(Brian Huston) 목사가 유명한 힐송

곡 ‘내 구주 예수님’(Shout to the Lord), 

‘오션’(Ocean) 등을 더 이상 부르지 않

는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애틀랜타 조지아돔에서 열

린 캐털리스트 컨퍼런스에 연설자로 나

선 휴스턴 목사는 “교회는 혁신적이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영향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창조함으로써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라. 이 일

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스턴 목사는 예배 및 교회와 관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분야

를 힐송교회의 ‘예배 음악’에서 찾았다.

그는 “수 년 동안 우리는 과감하게 다

른 방식으로 일을 했고, 일부 위험을 감

수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특정한 요소들도 있다”고 전제한 

뒤 “여러분이 힐송교회에서 더 이상 ‘내 

구주 예수님’과 같은 찬양을 들을 수 없

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1993년도가 아니다. 여

러분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호주에 온

다면 ‘내 구주 예수님’을 듣고 싶겠지만, 

그 기회는 매우 적다. 심지어 ‘오션’이라

는 찬양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밝

혔다.

또 “새

로운 생

명과 신

선 함 을 

가 져 다

주는 새

로운 곡

들이 쓰

여 지 고 

있 어 서 

좋다. 이

에 수반

되는 창

조성을 사랑한다. 이곳 캐털리스트와 

같은 컨퍼런스에서 느끼는 창조성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캐털리스트 컨퍼런스’는 40세 이하 

젊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로 ‘캐털

리스트’(Catalyst)는 ‘촉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4년 전, 전통적인 교회 리

더십이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지나치

게 치우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젊

은 목회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체돼 있는 

교회에 변혁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위해 이 콘퍼런스를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현지� 미션스쿨에서…�2�5년� 간� 교사로� 헌신한� 인물

美캠퍼스 대학생들. ⓒ미국 IVF 홈페이지

호주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담임 목사. 

수단서 ‘국가안보 위반’혐의 받는 
기독교인 위해 기도 요청

[1면으로부터 계속] 수단 대통령인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바시르(Omar 

Hassan Ahmad al-Bashir)는 국제 형

사 재판소로부터 기소 중인 유일한 현

직 국가 지도자이다. 

알바시르는 다섯 건의 반인륜적 범

죄, 두 건의 전쟁 범죄와 3건의 집단

학살 범죄로 기소되어 해당 재판소에 

의해 수배자로 간주되고 있다. 수단은 

美국무부가 이란, 시리아와 더불어 테

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다.

야섹 선교사는 병원 관리자로 근무한 

10년을 포함해 20년 간 의료 현장에 몸 

담아왔다. 이러한 경험과 단련이 그를 

수단같은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섬

기는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었다. 

야섹 선교사는 보코하람에게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의료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수단과 나이지리아에서 핍박 받

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

으로 순교자의 소리와 협력해왔다.

2015년 12월 수감된 후, 야섹 선교사

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

서 “내가 있는 감방의 열쇠는 하나님께

서 쥐고 계시지.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분께서 이 문을 열어 주실거야”라고 적

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들을 위해 중

보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교회, 혁신적이고 지속적일 필요 있다
호주� 힐송교회…‘내� 구주� 예수님’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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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Mission Community Church

 [1면으로부터 계속]이에 따라 매번 

대선 때가 되면 미국의 보수와 진보 진

영은 고령의 연방대법관이 사망하거

나 은퇴할 경우 자신들의 입장과 가치

를 대변하는 연방대법관을 세우기 위

해 각각 공화당,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펼쳐가

고 있다.

이번에는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했

던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이 지난 2월 사망한 후 공석이 된 

1개의 연방대법관 자리와 다른 연방대

법관 3명이 각각 83세, 80세, 78세의 고

령이라 예기치 못한 공석 및 그들이 은

퇴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대통령은 최

대 4명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

로 되어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지난 5월 11명의 

연방대법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들 혹

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판사들 가운데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

여준 것이다. 

11명은 연방항소법원 혹은 주대법원 

판사들로 모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며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판

사들이다.

반면에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클린턴은 트럼프가 밝힌 11

명의 판사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짐승

과의 성관계 수준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도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동

성결혼 합법화를 뒤엎을 판사를 연방대

법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

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을 전통주의자라며 동

성결혼을 찬성하지 않고 있고 성전환자

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들이 정

한 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한 노스캐롤라이나의 ‘화장실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자신의 신

앙에 따라 동성애자와 사업을 하지 않

아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법안’

에 서명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

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내용의 종교의 자유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 동성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

마 대통령에 이어 미국 사회를 더욱 진

보로 기울어지게 할 연방대법관을 임

명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

가 미국 내 보수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다.

클린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성

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익보호

를 위해 이른바 ‘평등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자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성에 따라 화

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오바

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행, 확대되

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클린턴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의 권리

가 옹호되도록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립

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현존 미국 연방대법관 8명. 현재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한 자리가 공석이다. ⓒ케이아메리

칸포스트 

 러시아

의 유명 

도시에서 

뮤 지 컬 

공연 ‘지

저스 크

라이스트 

수 퍼 스

타’가 취

소됐다고 

러시아 관

영 통신

이 보도

했다.

러 시

아의 한 극장은 보수적인 정교회 단체

의 고소로 상영 예정이던  ‘지저스 크라

이스트 수퍼스타’ 공연을 취소했다.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공연단

의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 1일 러시아에

서 7번째로 유명한 도시인 옴스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 사랑, 그

리고 조국’이라고 불리는 한 지역 단체

가 이 뮤지컬이 종교적인 신앙을 조롱

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러시아 관영 TV는 17일(현지시간) 공

연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에서 보수주의적 감정과 서양 문

화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

온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 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뮤지컬 공연의 취소는 표현의 자

유를 억압한 것이며 러시아의 문화 생

활이 국수주의적인 활동가의 방해를 받

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면서 반발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예

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7일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극화한 뮤지컬이다.    

                                   강혜진 기자      

러시아 보수 정교회 반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공연 취소

美대선, 국가 未來에 미칠 影響

 이라크 정부 및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군이 이라크 ‘제2 도시’ 모술을 이

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로부터 탈환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하

자 IS가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응수

하며 강력 저항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시 30분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의 개전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모술 탈환전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비견될 

정도로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IS는 이에 대응해 모술과 바그다드 도

처에서 연쇄 폭탄공격으로 맞섰다.

IS 성명서와 선전매체 아마크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IS는 이라크 모술

과 바그다드에서 10건 이상 자살공격

을 감행했다. 

IS는 성명에서 모술 인근에서 이라크

군과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군대인 페

슈메르가 부대를 상대로 9건의 자폭공

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전매체 아마크는 IS가 이라

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자살폭탄 공격

을 벌여 이라크군 12명을 죽였다고 보

도했다.

IS 소년 대원이 간첩 혐의로 붙잡힌 

성인 남성 2명을 살해하는 영상도 공개

됐다.

IS의 대응은 이라크군과 페슈메르가, 

미국 주도 서방 동맹군 등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 사기

를 진작하고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한 의

도로 해석된다.   

                                   강혜진 기자      

대규모 모술 탈환전
IS 연쇄 자폭 공격으로 극렬 저항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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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다(Masada)와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 

어느 곳에나, 아무리 척박한 땅이

라도 반드시 있는 곳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회당이다. 회당은 

때로는 마을 회관과 같은 기능으

로, 때로는 성경공부를 하는 곳으

로,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곳으

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

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마사다라

는 곳의 특성상 이곳의 회당의 주

된 기능은 기도를 하거나, 마을 회

관과 같은 기능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로마군에 대항하여 싸우던 그 긴 

전쟁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밤이

었다. 시카리의 지도자였던 엘르아

살이 모든 가장(家長)들을 이곳 회

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아

주 유명한 연설을 했다.

최후가 다가온 날 저녁에 엘리에

젤은 용맹스런 동료들과 모든 요새

안의 유대형제들을 모아놓고 연설

을 하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진리되시고 정의로우신 인

류의 주인이신 오직 한분 하나님

의 종으로만 살아가겠노라고, 그

리고 절대로 로마인들의 노예가 되

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

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

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로마군

은 총공격을 해 올 겁니다. 형제들

이여, 우리의 아내가 능욕을 당하

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노예가 되

기 전에 죽음으로 자유를 선택합시

다… 우리는 로마인들을 대항하여 

들고 일어선 첫 번째의 사람들이었

고,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습니

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신 영예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

이 있을 때에 용감하게 자유인으로 

죽읍시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법에 자살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하나님이 주

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

르아살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깨뜨

린 항아리의 파편에 가장들의 이름

을 쓴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대로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

인 후에 다시 회당으로 돌아오는 

거다. 마지막 가장들만 남았을 때

에, 열 명을 선택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서로 죽여주기로 

했다. 마지막 한 사람만이 스스로 

죽어야했으니, 사실 그 한 사람이 

960명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예로부터 전쟁에서 내가 남긴 물

건은 적군의 보급품이 되는 법이

다. 그래서 물은 쏟아 버리고, 먹을 

것들은 태워버리고, 화살은 꺾어버

리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엘르아

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먹을 것을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울 것이 없

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

예로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로

마 군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이다.

간곡한 연설에 일부는 동조하였

으나 가족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

로 일부가 망설이자 재차 연설하

게 된다.

“우리는 로마를 섬기지 않고 하

나님 한분만 섬겼소. 참되시고 의

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

게는 자유롭고 고귀하게 죽을 수 

있게 되었소. 살아 노예가 되어 치

욕을 당하는 것보다(중략) 우리의 

자유를 위한 고귀한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세상에서 자유를 추구하

면서 영원한 자유를 꺼리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

이겠소”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모

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최후

로 읽은 성경은 겔37:1-6,11,12,21

절이다.

자신들은 죽지만 이스라엘은 회

복될 것이고 고국 땅은 반드시 부

활될 것을 확신하면서 죽어갔던 것

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시81:85; 150: 레위기 일부, 겔37

장 신 33장, 34장 등이다.

마사다는 시편 18편에 나오는 산

성, 요새, 바위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다.

마사다는 실패한 땅이 아니라 결

국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지는 

성공의 땅이 된다. 여호와는 지금

도 산성이 되셔서 믿는 자를 지켜 

주신다. 비굴하지 말자. 두려워하

지 말자.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라

면 죽기까지 힘을 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마사다

마사다는 1838년 사해 바닷가를 

여행하던 두 미국인 학자 로빈슨

(Robinson)과 스미스(Smith)가 우

연히 바위산 위의 폐허 흔적을 망

원경으로 멀리서 발견해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1963년 이스

라엘 정부가 유대인 고고학자 야

딘(Yadin)에게 발굴을 의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마사다는 1963년부터 1965년까

지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 광

범위하게 발굴되었다. 거의 2,000

년 동안 이 요새가 사람의 손에 닿

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기 때

문이다. 지금은 관광객의 트래핑을 

위한 샛길이 나 있으며 따로 케이

블카도 설치되어 있다. 헤롯 대왕

의 두 개의 궁전과 빗물을 저장했

던 거대한 수조, 로마식 목욕탕과 

유대 반란군의 막사, 창고 등이 발

굴되어 복원되어 있고 로마군이 요

새를 둘러 쌓았던 성채와 그 외곽

에 로마군 막사의 유적도 발굴되

어 있다.

위에서 로마군이 겪었던 고생을 

그대로 겪은 발굴단이기에 마사다 

발굴 작업은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발굴 작업으로 손꼽

힌다.

이스라엘 국방군 장관이었던 모

세 다얀은 이곳의 고대 신화를 이

스라엘 국방군의 상징으로 보고 신

병훈련을 마사다에서 끝마치게 했

다. 부대에서 이곳까지 명예스러운 

행진을 하며 밤에 이곳을 올라 "다

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

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을 한다.

유대인들의 결사항전 정신의 상

징이 되어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

두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이 요새

의 정상에서 "마사다는 다시 함락

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전의를 

다진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통한 관광도 가능하

며, 근처 박물관에 있는 복원 모형

은 매우 세밀하다. 심지어 요새의 

수로 구조를 보여 주는 모형에는 

실제로 옆에 물을 부어서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신 문 닫는 시간이 4

시로 운영시간이 매우 짧다.

마사다 요새는 지형자체가 450

미터에 가까운 고지대인데다가 남

북 길이 650미터, 너비 300미터 평

균 120미터인 평평한 마름모꼴 정

상이라 사람이 거주하기 편안한 장

소다. 사방이 절벽인데 올라가는 

장소도 좁은 길 하나뿐이라 현대에

서도 케이블카를 제외하곤 걸어 올

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다. 

간혹 젊은이들은 걸어서 올라가기

도 한다. 필자도 고대의 길을 따라 

동쪽에서 한번, 그리고 서쪽 로마

군 진지 능선을 따라 올라가 보기

도 하였다. 동쪽으로 오르는 뱀 길

은 꼬불꼬불 2시간 정도 올라야 한

다. 보기에는 가깝지만 강렬한 태

양아래서 끊임없이 올라야 하는 고

된 길이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 전쟁사에선 마사다 항전을 기

록하고 있었지만 마사다에 대한 기

록이 이것뿐이라 믿는 사람이 없었

단 점이 특유의 지형과 더불어 늦

게 발견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심

지어 요세푸스는 유대인을 배신하

고 로마에 붙은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서 사

해 쪽아래에서 케이블카(84인승)

을 타고 5분이면 정상으로 올라간

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동쪽에 

만들어진 거대한 물 저장고를 볼 

수 있다. 고대에 물 저장하는 신기

한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출입문으로 올라가면 마사다 요

새 전체를 볼 수 있다. 곳곳 마다 놓

여있는 모형도를 보고 안내인이 설

명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발걸음을 옮겨 채석장을 지나면 

요새의 창고지역이 나타난다. 거대

한 요새의 병사들과 관리들을 먹이

기 위한 식량창고와 무기 창고 등

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헤롯의 사우나탕은 전형적인 로

마스타일의 목욕문화를 보여준다. 

이곳을 지나 북쪽 궁전으로 나아가

면 발밑에 아스라이 보이는 로마군

의 진지들과 방어선들이 눈에 들어

온다. 3층 궁전에서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잡힐 듯 다가오는 엔게디

의 모습이 보이고, 북서쪽으로 마

온 황무지, 십 광야, 유대 광야 등

이 보인다.

이제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보

자. 서쪽 저수지가 있고 회당이 있

다. 최후의 연설이 있었던 곳이며 

요새의 거주민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던 곳이다. 

회당 옆 부속건물을 따라 남쪽으

로 가면 구멍 뚫린 집이 보이는데 

비둘기집들이 있었던 곳이다. 연

락용으로 키웠으리라 생각된다.

마다사 중간부에 가면 서쪽 구

릉이 보이고 로마군 진지가 보이

고, 돌 포대도 보인다. 로마군들이 

쏘아올린 돌 포탄들을 지금도 이

곳에서  혹은 아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비잔틴 문을 통

과하여 로마군 진지를 향하여 내

려가는 길도 있다. 서쪽 궁전은 천

연 돌로 만들어진 2.000년된 모자

이크를 볼 수 있고, 남쪽으로 계속 

가면 거대한 저수지와 묘지, 비들

기집 등을 볼 

수 있다. 마사

다에서는 에

스겔의 소망

도 보고, 다윗

도 만나고, 이

스라엘과 함

께하는 하나

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마사다…자유를 향한 최후의 항전지(下)

마사다의 특성상 
회당은 기도처나 
마을회관으로 사
용되었을 것
 
2천년 동안 감춰
졌던 요새, 마사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0�)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마사다와� 회당 오늘날의� 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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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부분 거쳐 가는 관문이 

바로 공통지원서(Common Appli-

cation) 작성이다. 공통지원서는 미

국 내 600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상에서 공유하

는 지원서 양식이다. 

이 공통지원서는 한번 작성하면 

똑같은 내용을 학교 지원 시마다 

여러 번 작성하지 않아도 돼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그만큼 한번 작성하는 일

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은 공통지원서에서 가장 중

요한 7개 섹션을 선정해 살펴본 작

성 요령이다. 

공통지원서를 작성하려면 www.

commonapp.org에 접속해 어카운

트를 만든 뒤 이메일 주소 및 패스

워드를 입력해서 양식 안으로 들어

가면 된다. 이메일 주소는 첫 인상

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이메일 주

소가 난해하거나 좋지 않은 뜻을 

암시하거나 장난기가 있다면 새로

운 이메일 주소 사용을 권한다. 

1. Personal Information(개인 정보) 

어카운트를 만들 때 입력한 개인 

정보들이 나타나 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거에 다른 이름을 사

용했는지를 묻는다. 모든 정보에 

신중해야 한다. 이름은 꼭 법적 이

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2. Geography(출생지 및 미국 

또는 해외 거주 기간 정보) 

출생국가, 출생도시, 미국에 거주

한 기간,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입

력한다. 만약 출생국가가 대한민국

이라면 Korea, Republic of를 선택

해야 한다. 바로 위에는 북한 Ko-

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School(학교 정보) 

맨 위에 학교 찾기(School Look-

up)를 통해 현재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서 선택하면 된다. 

Find School을 클릭하면 화면 중앙

에 Choose Your School 박스가 나

타나며 왼쪽 School Name 박스 안

에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자

신의 학교를 찾을 수 있다. 

그다음 입학 날짜, 학교가 보딩

스쿨인지 여부, 졸업 예정 날짜, 카

운슬러 이름, 카운슬러 타이틀, 이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묻는 말

이 있다. 

4. Education Interruption(학업 중단) 

만약 고등학교 졸업을 제때 못하

거나 중간에 학교를 옮기거나 사정

상 휴학하는 등 공부에 차질이 빚

어진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에게 

해당되는 박스에 표시하면 된다. 

5. Grades(학업 성적) 

지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 공식 기록도 요청하기 때

문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GPA

는 미국 대학 입학 사정 시 가장 중

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 석차(Class 

Rank)를 정확한 숫자로 기록한다. 

학교 석차에 가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 졸업 예정자 수, 누적 GPA, 

GPA 가산치 적용 여부 등을 묻는

다. 학교 석차, 졸업 예정자 수 등을 

묻는 이유는 학생의 GPA를 총괄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6. Tests Taken(시험 정보) 

학생이 자진해서 고등학교 때 치

렀거나 치를 예정인 각종 표준시험 

점수를 원서에 기재하고 싶은지를 

묻는다. Yes라고 대답하면 SAT I, 

ACT, SAT II, AP 테스트 등 다양

한 시험 중에서 선택해서 기록하

면 되고 계속 이어지는 시험 관련 

추가 질문에 답변하면 된다. 마지

막으로 고교 졸업을 위해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표준 

시험을 통과했는지 묻는 말에 답변

해야 한다. 

7. Personal Essay(개인 에세이) 

명문 사립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이 개인 에세이다. 자신이 가장 좋

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하

나의 토픽을 정해 에세이를 작성하

면 된다. 토픽에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

다. 에세이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웹사이트:www.MyIvydream.com

IVY교육칼럼

김만영 칼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예전에는 이민올 때 정착금 없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

다 보니 살기 바빴고, 대부분의 부

모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쳐 

미국사회에 적응하며 잘 성장해 갔

지만 부모세대는 한국사회에 묶여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문화적 차이

로 부모 자식간에 가정불화가 확대

되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다.

자녀교육서의 고전으로 알려진  

<부모와 아이사이>의 저자인 하임 

기너트 박사는 책에서, 부모와 자

식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손님 대하

듯 해야하며 아이들을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라고 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

견 전달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

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

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경

험과 부모로서의 체면을 세우면서 

아이들에게는 지시에 따르라고 하

며 중간에 말을 끊거나 무시해 버

린다. 이러면 자녀들은 속으로 부

모와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이후로는 부모의 말을 들으

려 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다고 한다.

자녀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는 일

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좋은 부

모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훌

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을 소개 해 본다. 

가끔 시간이 나면 함께 점심을 

함께 하는 LUNCH TIME 갖기를 

권한다. 주중에 한번 시간을 내 함

께 식사 시간을 가져보는 거다. 서

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다

음과 같은 5섯가지를 자녀에게 나

타내 보여야 한다.

1. 자녀들을 사랑하라(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라. 콩나물이 물만 주면 쑥

쑥 잘 자라듯 사랑의 물을 주며 잘

자라도록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이 토대가 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자녀들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의

의견을 제시는 하되 부모가 원하는 

지시나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

다. 자녀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좋

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 자녀의 잘못이나 불성실함까

지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스스

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돌

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포용하고 이

해하는 자세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어찌보면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자녀

들에게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나

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2. 자녀들을 이해하라(Under-

standing)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는 의

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아이들을 낙심케하지 말라는 뜻이

다. 빌 게이츠가 미국 명문인 하버

드대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취직하

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역

시 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한 끝에 부모로

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줬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잠시 떠났

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떠

난다’는 말보다 ’돌아오겠다’는 말

을 더 믿고 기다렸다”고 <포천>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빌 게이츠

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통화를 

자주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그

의 아버지는 아들을 일방적 학습보

다는 자녀가 원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지

와 열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주

는 교육법을 택했다. 

3. 자녀들에게 주목하라(Notice)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나 부모로서의 역

할을 못할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다. 자녀들은 

다른 가정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다. 부모는 끝까지 참으며 자녀

들에게 주목하고 주의해서 볼 필요

가 있다. 친구처럼 아이의 이야기

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가르

침보다는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

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

는 것도 자녀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특히 사춘기를 

자녀로 둔 부모의 덕목은 오직 인

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목하여 끝

까지 인내 할 필요가 있다. 사춘기

의 부모들은 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참는 것이 해결책이다. 스스로 진

로를 선택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

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 가족

의 구성원으로 항상 주목하고 관

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

야 한다. 자녀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무슨 걱정이

나 해결해야 할 일들에 주목을 하

되 먼저 부모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해결하

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부모는 항상 주

목해야 한다. 

4.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라

(Courage)

잔소리하거나 이웃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된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아이 편을 

들거나, 반대로 무조건 아이를 몰

아붙이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든, 피

해를 봤든 마음에 입은 상처를 생

각해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안에서 그리스

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5. 자녀들을 도우라(Help)

아이들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도록 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진

로 선택을 할 때도 끝까지 도와줘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도와달라는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지말고 부모로서의 부모

가 되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훌륭

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같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

한 5가지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써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 어떤 교육적

인 방침이나 훈련으로 얻을 수 있

는것이 아니다. 부모을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하는 일은 훈련으로는 사회규범을 

지키듯 지킬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

리면서까지 우리을 사랑하신 그 사

랑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오직 그

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순

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입학의 첫 관문 공통지원서

김 만 영  협동목사

예수인교회

권  쉘  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소개가 필요 없는 알리스터 맥그

래스의, 소개가 필요 없는 책이다. 

이 책과 책의 저자가 유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6판’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6판은 성령론을 다루는 장

을 따로 할애하였다. 1~5판에서는 

성령론을 삼위일체론에서 부차적

으로 다뤘는데, 이제는 주요 교단 

속 오순절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성령론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 책의 편집자와 저자는 독자들

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

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만 분

리해 하나의 장을 따로 뗀 게 아니

라, 정말로 중요하게 다룬다. 기독

교 신학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

는 구원론과 비교해도 지면 할애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신학

의 큰 그림에서 성령이 어떤 위치

를 차지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

면,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둘째, 챕터들의 순서를 조금 바

꾸었다. 5판에서는 삼위일체를 신

론 뒤에 다루었다. 그러나 6판에서

는 성령론 뒤에 삼위일체론이 등장

한다.

사실 삼위일체론을 어렵게 만드

는 신학이 기독론과 성령론이다. 

특히 이 책처럼 역사신학적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경우, 어려운 삼위일

체론이 성령론 뒤에 위치하면 아주 

좋다. 삼위일체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읽고 넘어갈 수 있

기 때문이다.

셋째, 설명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

들었다. 

넷째, 각 주제별로 탈 식민주의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세계 신학

에 대한 부분이 더 보강되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독교 신

학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제목은 기독교 신학, 

부제는 ‘개론’이다. 세계적으로 가

장 많이 읽히는 개론서이다.

2장은 신학의 자료와 방법에 대

해 다룬다. 여기서는 믿음과 신학

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신학의 

자료인 성경, 전통, 이성, 종교적 경

험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다. 다

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가지 종류,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 

그리고 철학과 신학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해준다.

3장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내용 

자체를 다룬다. 신론, 기독론, 구원

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인간론, 죄

론, 은혜론, 교회론, 성례론, 기독교

와 세계 종교, 종말론에 대해 다룬

다. 3장의 각 부분은 그 교리가 발

전된 과정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얘기하

며, 그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숲과 나무를 모두 봐야 한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더

라도, 책장에 꽂아두고 한 주제에 

대해 궁금할 때마다 펴볼 책, 그러

한 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궁금

한 게 생길 때마다 인터넷만 검색

한 사람들, 신학교 입학 예정인 신

학도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신학

의 앞뒤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학생을 가르치는 교재가 필요한 사

람들 등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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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아기 예수는 오지 않는다         
전병식 | 신앙과지성사 | 199쪽 

누구에게나 보편적

으로 적용되는 삶

의 해답은 없다. 그

렇기에 우리는 비

틀거리며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가

끔 앞서간 이들의 

발자국을 보며 가

야 할 길을 가늠하기도 한다. 길을 찾는 

사람 전병식 목사가 동서양의 현자들의 

이야기를 종횡으로 버무려 빚어낸 글들

은 오롯이 길을 찾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의 눈을 빌어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설교다운 설교               
토니 메리다 | CLC | 448쪽

이 책 <설교다운 설

교>는 본질에 충실

한 설교가 되기 위

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설교

를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설교의 방법뿐

만 아니라 설교자로

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설교다운 설교가 되도록 

인도해 준다. 따라서 이 책은 설교자라

면 한 번은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설

교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순교의 영웅들       
 존 파이퍼 | 부흥과개혁사 | 144쪽       

윌리엄 틴들, 존 페

이튼, 그리고 아도

니람 저드슨, 이들은 

수많은 순간의 고난

과 매일 다가오는 죽

음을 견뎌낸  신실한 

대사들이었음을 누

구도 부인하지 않는

다. 다른 이들이 하늘에서 영원을 소유하

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신실함과 희

생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

스도의 사랑과 가치를 열방 가운데 전하

려는 열정을 강화시킬 것이다.   

성경과 편견 
랜돌플 리처즈 외 | 성서유니온선교회 | 332쪽  

 성경의 일차 독자

는 지금 우리가 아

니며 성경은 그 일

차 독자들과 공유

되는 문화적 전제

를 지닌 책이다. 하

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투영해 성경

을 해석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

곤 한다. <성경과 편견>은 그러한 우리

의 문화적 전제를 빙산이라는 은유를 

통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

견하게 한다. 

“숲과 나무를 모두 봐야 한다”
기독교 신학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신간추천

christian theology 6Ed  

McGrath, Alister E.  

Wiley-Blackwell | 520p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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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헌장으로 읽는 십계명

본서의 제목이 ‘예언과 분별’이

지만, 주제는 바로 ‘누구를 신뢰해

야 하는가?’이다. 

◈예레미야
본서는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작

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기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

으로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첫째로 그동안 성경신학에서 해 

왔던 본문의 구조와 특징을 중심

으로 각각의 예언들을 살피는 것

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써 예언

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돌아옴’의 메시지로 분별하

는 것은, 이기적 목적을 가진 선지

자들 또한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종교심을 자극한 ‘돌아옴’을 

외침으로서 ‘위장’과 ‘거짓’의 훌륭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옴’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예레미야를 분별의 기준으로 삼

은 세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성

전에서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저자는 성전의 가치를 배제하

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역사 모두 성전 중

심의 메시지들에서 심각한 오류

들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고, 성

전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요소

인 반면 예언과 메시지를 왜곡시

킬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과 다소 격리되어 있

는 예레미야를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레미

야를 분별의 기준으로 정립했다. 

선지자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반응하는 예

언이 상대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

기 때문에 저자는 예언의 역사성

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예언자의 

도덕성(진실성)을 분별의 기준으

로 세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분별의 주제들
본서는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엘리사와 발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4명의 인물을 대상

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 

풀어간다. 각각의 내용들은 현장

의 목회자들이 직면해야 할 중요

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이라는 것을 안다. 목회자도 예외

가 아니다. 필자도 목회자의 한 사

람으로서 과거에는 스스로 ‘거짓 

목회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

고 목회자로서 살아 왔지만, 현재

는 시시때때로 나 자신이 거짓 목

회자일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스

스로 주님 앞에 점검하고 점검받

는 시간들을 지속하고 있다.

본서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임을 발견

할 수 있다. 본서를 자세히 읽어보

기를 권면하면서 간단하게 소개

한다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아합왕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미움을 받아 초라하게 보이

는 한 선지자 미가야는, 현실의 두

려움에 굴복하여 자신의 메시지

를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는다.

엘리사와 발람의 비교는 영적

인 눈이 밝아짐과 어두워짐의 기

준은 선지자의 신실한 마음과 하

나님을 향한 태도 즉, 하나님의 뜻

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좇아가는 선지자와 자신의 이익

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선지자를 대조함으

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

와 목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는 메시지 선포, 즉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을 실천함

으로 성육신된 사랑을 실천해 내

는 자, 바울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

과 십자가를 이용하는 삶의 대조

들을 통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자

들을 분별하고 있다.  

본서의 약간 아쉬운 점에는, 현

재 기독교의 아쉬움이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 첫째, 본서가 논문들

을 모아 편집됐다고 느껴지는 부

분이라 충분히 이해 되지만, 균형

을 잡기 위해 독자들에게 미리 첨

언한다면 예언의 분별에 대해 역

사성과 도덕성으로 매우 논리적

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논리성과 내용들 모두 필자는 동

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언 분별

의 전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된

다고 당부하고 싶다.

둘째, 마지막 7장 ‘오늘날의 예

언과 분별’에서 현재 다뤄야 할 아

주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자는 기독

교가 회색지대의 개방성의 필요

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신학적 

입장에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

이 아쉽다.

예언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만

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심이다. 

하나님 편에서만의 예언이 아니

라, 인간의 편에서 예언이 함께 만

남을 이루어야 진정한 사귐과 교

통,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필

자는 생각한다.  

◈양날의 검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목회

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

씀과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 생각한다. 

양날의 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

과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 하

나는 바로 무찔러야 하는 적은 외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여 내 안

에 있는 문제들을 덮어둬선 안된

다. 현재 기독교 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메시지

의 방향이 외부로만 향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본서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의 진

정성을 말하고 있다. 동일한 본문

과 메시지 내용이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하나

님의 유익을 위한 메시지가 되기

도 하고, 메신저 자신을 위한 메시

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단

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것이 거짓(똑

똑한 자기중심적)선지자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의� 참예언과� 거짓� 예언의� 구별�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십계명’에 대

해 그 일반적인 뜻인 ‘열 개의 명

령 또는 규범’이라고 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십계명을 ‘우

리를 자유롭게 하는 헌장으로 읽

어야 한다’는 전제를 밝히며, 십계

명을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

님과 하나님 백성간의 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듯 ‘하

나님과의 대화’라는 관점으로 십

계명을 읽기 시작할 때, 이전에 만

날 수 없었던 십계명의 더 깊은 이

야기들을 찾아갈 수 있었다. 

저자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열 개의 대화-데칼

로그(헬라어)’를 하나씩 풀어간

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감동으

로 십계명을 하나 하나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책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관해

서는 실제로 책을 읽는 가운데 발

견하기를 바라며, 전체적으로 이 

책이 가진 특징들 몇 가지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이 책의 학문적 탄탄

함이다. 저자는 거의 500쪽 분량

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부

록으로 6쪽 정도에 참고서적과 국

내외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것은 저자가 이 주제를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한 권의 책으로 저술

하기 위해 어떠한 치열한 학문적

인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십계명이라는 단일 주제를 가

지고 이 만큼의 분량으로 정리한 

다른 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것과 저

자가 인용하고 참고하고 있는 자

료들 가운데 최근 출간된 저작들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중대한 주제 중 하나인 십

계명에 대한 학자로서의 성실함

을 읽을 수 있었다. 이후 이 주제

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기 원한다

면, 아마 이 ‘데칼로그’의 범위 안

에서 또는 이 토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두 번째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

쩌면 식상해질 수도 있는 주제들

을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풀어가

는 과정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음

에도, 쉽고 편하게 읽혀진다는 것

이다. 저자는 십계명의 한 단어 한 

단어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십계명 해석에 있어 오류가 무엇

이었는지, 교회사 속에서 이 문장

이 어떻게 읽혔고 현대를 사는 이

들 속에서 십계명이 어떻게 읽히

고 있는지에 대한 실례를 다루고 

있다.

신기한 것은 한 계명을 정리하

는 데 충분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저자의 호흡을 너무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

의 글쓰기의 탁월함이 아닐까 한

다. 저자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수십 번 이상의 강의를 다양한 대

상들에게 한 적이 있다. 그러한 과

정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 방식을 

터득한 것 같다. 적실한 예와 적

절한 통계자료들, 다양한 근거자

료들의 제시는 마치 저자의 강의

실에 앉아 있고, 내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해 줄 것 같은 상호소

통의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문자

로 통해 전달되는 글의 한계를 뛰

어넘는 전달력을 경험한다.  

세 번째는 각각의 장이 통일된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지만, 동시

에 각각 독립된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다. 십계명 하나 하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 편의 완벽한 기승전

결 구조를 갖춘 논리들을 발견한

다. 서론부터 시작해 그 서론에서 

만들어낸 문제제기를 해결하는 

정교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과 그 결론을 토대로 

제안되는 적용들을 만난다.

전체 분량은 많지만, 한 편 한 

편의 완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제별로 따로 읽어도 동일한 깨

달음과 적용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책읽기 수준을 고려한 좋은 구성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데칼로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의 묶음이 아니다. 데칼로

그는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유

의 대헌장’이다. 데칼로그의 문장 

하나 하나를 살피며 이렇게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

히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주

는 특별한 감동을 경험한다. 그리

고 이제 이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 주

시는 바로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삶

을 살고 싶다. “해야 한다, 하지 말

아야 한다”의 세상을 넘어 그리스

도인으로서 나의 성도됨을 증명

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조영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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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Hope Community Church, 
located in Brea, CA, celebrated its 
23rd anniversary on October 16.

What began as a ‘mission church’ 
established by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1993 with less than 10 
members has grown to become an 
independent church of over 600 
children, youth, and adults.

The service featured a message 
from guest speaker Yong Moon, 
the Korean American Director of 
Compassion International, and a 
choir performance.

Yong Moon encouraged the 
members to step out of their com-
fort zones.

“That holy ‘uncomfortable-ness’ 
will compel us to do even greater 
things for the kingdom of God,” 
Moon said.

In an interview, Pastor Steve 
Chang,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said that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church, he hadn’t 
imagined that the church would 
grow to become what it is today. 
As a mission church started by 
Good Stewards Church, Chang 
had imagined that the ministry 
would always continue alongside 
its mother church. 

“I grew up in the Korean immi-
grant church, and I love the Korean 
church. My personal desire was to 
bring the fi rst and second genera-
tions together,” Chang recalled.

But as both churches began to 
grow rapidly, Living Hope had 
become its own entity, Chang ex-
plained, as he added that he is now 
simply following how God is lead-
ing the church.

For the next chapter of Living 
Hope’s journey, Chang said he 
wanted to provide another oppor-
tunity for the church to “engage 
in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passion.’”
“Most of the time, churches 

and individuals seem to get over-
whelmed, and we end up doing 
nothing, or things sporadically — 
but in the long run it doesn’t help 
the cause as much,” he added.

Hence, Chang said, the vision for 
Living Hope in 2017 is to partner 

with Compassion International 
and to identify a town or project 
in Central America that the church 
could engage in.

“We can’t save the world, we can’t 
feed all of the hungry, but through 
this we will know, ‘I can take care 
of at least one child in the name of 
Christ.’”

As election day is quickly ap-
proaching, activists and leaders 
have been encouraging members 
of the Asian American Pacifi c Is-
lander community to get out the 
vote.

During the last national elec-
tions in 2012, some 47.9 percent 
of eligible Asian American voters 
actually voted,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s data on vot-
ers who are ethnically Asian alone 
and Asian with other race combi-
nations.

Organizers and civic leaders 
have pointed to a disillusionment 
towards or frustration with this 
year’s candidates on the presiden-
tial ballot as a possible reason that 
Asian Americans may choose not 
to vote. In response, they’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to encourage 
members of the ethnic group to 
vote.

For instance, Karin Wang, the 
vice president of programs and 
communications at Asian Ameri-
cans Advancing Justice Los An-
geles, said she encourages eligible 
voters to get out the vote because 
“the reality is that there’s much 
more [than the President] that will 
be decided on.”

Voters in California will vote on 
17 state ballot measures, and vot-
ers in Los Angeles will also vote on 
seven county, city, and community 
college district measures. Among 
them include state propositions to 
repeal most of a previously passed 
proposition which required educa-
tion in English only, which would 
now allow school districts to use 
any educational approach to teach 
English learners, including bilin-
gual programs (Proposition 58); 
and legalize recreational marijua-
na for adults 21 years old or older 
(Proposition 64). Local measures 
include one that proposes to in-
stitute a parcel tax to continue 
securing funding for existing and 
new parks before current funding 
runs out (Measure A), and another 
that would increase sales tax in the 
county to invest in ‘traffi c improve-
ment’ projects including subway 
lines, bike paths, streets, and side-
walks (Measure M).

“State and local ballot measures 
will have more of an impact on our 
daily lives,” said Wang.

Meanwhile, David Ryu, Los An-
geles City Councilmember of the 
4th District, said that the national 
ticket actually serves as a “clear 
reminder of our need for greater 
understanding and representation 
of minorities in every aspect of our 
society,” and that this election has 
become “too personal not to vote.”

In recent weeks, Asian Ameri-
can non-profi t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have held numerous 
events and drives to encourage 
voter turnout.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nd the Asian 
Pacifi c Policy & planning Council 
(AP3CON) hosted a press confer-
ence on October 13 during which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Asian 
American non-profi ts shared their 
stances on local and state bal-
lot measures. In late September, 
voter registration drives were held 
across Los Angeles by a joint effort 
of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and the Koreatown Im-
migrant Worker’s Alliance. The 
Korean Resource Center (KRC), 
based in the Crenshaw area of Los 
Angeles, also held a phone drive 
on October 17 to call eligible Asian 
voters.

Twelve churches in Brea, CA 
came together as one body to wor-
ship on Sunday evening.

The gathering was one of nu-
merous joint church gatherings 
that have taken place once or 
twice each year in the suburban 
city, called ‘Brea United in Prayer 
and Worship.’ The recent gather-
ing on Sunday took place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and 
was attended by some 200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La-
tino American, and White Ameri-
can members from Ambassador 
Church, Brea Baptist Church, Brea-
Olinda Friends Church, Crossway 
Community Church, Firehouse of 
Prayer,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North Hills Church, and 
The Way: A Praise Chapel, among 
others. A dozen churches were 
represented in total.

In a word of welcome, Pastor 
Steve Chang of Living Hope Com-
munity Church said such gather-
ings are important as it reminds 
congregants “that we don’t idolize 
or only have affections for our own 
churches.”

“At this time, we only want to lift 
up our Lord Jesus,” Chang said.

The night consisted of worship 
led by a joint praise team with 
members from Crossway, Living 
Hope, North Hills, and The Way; 
a time of prayer for racial recon-
ciliation and for the pastors; and a 
time of communion.

“The type of unity Jesus prayed 
for was not agreement on every 
issue, but unity in Jesus himself,” 
said Alan Frow, pastor of South-
lands Church, who led the prayer 
on racial reconciliation.

“Jesus is the only hope for both 
the oppressor and the oppressed,” 
said Frow. “For the unrepentant 
and the unforgiving.”

He then invited people to come 
forward and share their own ex-
periences of racism or discrimina-
tion. One woman said she is often 
treated with suspicion. Another 
woman opened up about her child-
hood memories of being bullied by 
other ethnic peers.

Attendees also gathered in 
groups of 10 to share in commu-
nion and also share their stories in 
more intimate circles.

“I think the biggest thing that we 
were looking to accomplish was 
to just listen to these stories, and 
understand that there are experi-
ences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and we need to listen to them,” 
said Pastor Richard Glasgow of 
Brea-Olinda Friends Church. “And 
lament with them, and validate 
that that was, or still is, wrong, and 
hurtful.”

Meanwhile, Brea United began 
in the late 1990s when a group 
of pastors who had been meeting 
on a regular basis for fellowship 
decided to have their congregants 
come together for worship.

“This gathering is basically about 
how we are the church together in 
this city,” explained Glasgow, who 
was one of the pastors to have 
started the gathering. Since then, 

the pastors have still continued to 
meet regularly, as they meet to-
gether on a weekly basis today.

“There’s no competition, no ri-
valries. It’s actually just the oppo-
site,” said Glasgow. “We see each 
other as allies and brothers.”

During the weekly gatherings, 
pastors share on various types of 
topics, including those as casual 
as sports, those related to church 
such as curriculum for Bible stud-
ies or light and sound equipment, 
and those related to the current 
culture and politics.

“It’s about being the church to-
gether and helping each other,” 
he added. “There are plenty of 
people to reach in this city and in 
the surrounding community, and 
we can’t have enough churches to 
make tha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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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12 churches in Brea gathere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for a night of prayer and worship.

Churches in Brea Unite in Prayer and Worship Asian 
American 

Organizers 
Work to 

Secure Voter 
Turnout

BY RACHAEL LEE

Korean Non-Profi t
Raises Thousands to Help 

Individuals with Alzheimer’s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took a church group photo during its 23rd anniver-
sary service October 23. (Photo: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Celebrates 23 Years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taff and volunteers of a Korean 
non-profi t in Southern California 
rolled up their sleeves to raise fi -
nancial support for their programs 
for those with Alzheimer’s Disease.

The non-profi t, called Somang 
Society, hosted a yard sale on 
October 15 at La Palm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from 7 
AM, and raised a total of $2,521.65 
from the day’s sales. The funds will 
go toward further developing and 

expanding Somang Society’s min-
istry for those with Alzheimer’s. 
Various members of the com-
munity donated their used items 
to the non-profi t, and one couple 
donated 100 pieces of clothing for 
the yard sale.

The group had also hosted an 
art gallery for a month to fundraise 
for the same cause, through which 
Somang Society was able to raise 
$7,000.

Somang Society hosted a yard sale on October 15 to raise funds to expand their pro-
grams to help individuals with Alzheimer’s Disease. (Photo: Somang Society)

Youth Students Learn About 
Healthy Teen Dating and 
Avoiding Dating Violence

Professionals from a non-prof-
it visited a Korean immigrant 
church on October 14 to educate 
the youth members on healthy 
teen dating and raise awareness 
of abuse situations in dating.

The session, led by Kore-
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took place at Holliston 
United Methodist Church in Pas-
adena, CA with members of the 
church’s youth group and their 
parents.

The youth and parents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and 

the youth in particular partici-
pated in a craft activity in which 
they used various materials to 
express their thoughts on healthy 
relationships, and on how they 
can help others to avoid dating 
violence.

“KFAM is planning on con-
tinuing to partner with Korean 
churches in the future to raise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and 
to host seminars on healthy re-
lationships and healthy dating,” 
said the organization in a state-
ment.

Teens at the recent seminar on healthy dating relationships used various materials to 
express their thoughts on healthy dating, and how they can help others. (Photo: KFAM)

BY RACHAEL LEE

BY RACHAEL LEE



A new study which was published 
online on October 17 has found that 
children who spend time in foster 
care are at a signifi cantly greater risk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which range from asthma, 
obesity, and developmental delays to 
depression, learning disabilities, and 
behavioral problems.

“This is typically a diffi cult-to-reach 
population, so having access to de-
scriptive statistics on their living ar-
rangements, physical well-being and 
behavior provided an excellent oppor-
tunity to help identify the health chal-
lenges they face,” said Kristin Turney, 
UCI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who co-authored the study.

Turney added that the team of re-
searchers wanted to more fully un-
derstand how foster care affected 
children’s well-being.

Foster kids were fi ve times more 
prone to anxiety, seven times more 
vulnerable to depression, and three 
times more likely to hearing impair-

ments, vision issues, and attention 
defi cit disorder.

The tendency to suffer from devel-
opmental delays, learning disabili-
ties, asthma, and obesity was twice 
as high among the foster children as 
compared to others who had been 
adopted from foster care, those living 
with relatives, single mothers, or even 
those living in economically disad-
vantaged households.

As many as 14 percent of the foster 
kids had depression, anxiety or other 
behavioral anomaly, while only 2 to 3 
percent of American children suffered 
from these ailments.

About 18 percent of the foster care 
children had asthma, twice as high as 
the national average of 9 percent.

Experts said that though the fi nd-
ings presented in the study were not 
surprising, they did increase their un-
derstanding of the state the children 
are in.

“They expand our understanding, 
by really quantifying the risks these 

children face,” said Julie Steele, an 
assistant professor of nursing at the 
University of Utah.

About one percent of all US chil-
dren go to foster care every year, 
though estimates how that the actual 
proportion may be higher at around 5 
to 6 percent. 

As many as 10 perc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and 15 percent of 
Native American children are likely to 
be placed in foster care annually.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sociolo-
gists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nd published in the journal Pediat-
rics.

The research used data from the 
2011-12 National Survey of Chil-
dren’s Health to compare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foster children 
with other children with permanent 
homes. 

Over 900,000 kids’ data was exam-
ined in the survey, out of whom 1.3 
percent were identifi ed as foster care 
childre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released a preview of fi ndings 
of their annual “Stress in America” 
survey which reveals that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is a source of 
anxiety to more than half of Ameri-
cans.

The study was conducted by the 
Harris Poll in partnership with APA 
on 3,500 American adults over the 
age of 18 from across the US.

According to the survey, about 52 
percent of the people reported feeling 
stressed out this election season.

Both Democrats (55 percent) and 
Republicans (59 percent) said they 
felt anxiety watching one of the most 
hostile election contests in recent his-
tory.

“We’re seeing that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registered as a Demo-
crat or Republican -- U.S. adults say 
they are experiencing signifi cant 
stress from the current election,” said 
Lynn Bufka, PhD, APA’s associate ex-
ecutive director for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Bufka further noted that “election 
stress becomes exacerbated by ar-
guments, stories, images and video 
on social media that can heighten 
concern and frustration, particularly 
with thousands of comments that can 
range from factual to hostile or even 
infl ammatory.”

About 38 percent of Americans at-
tribute political and cultural discus-
sions on social media as triggers of 
stress. Also, those people who use 
social media regularly (54 percent) 
to check on election news were more 
likely than those who use it infre-
quently (45 percent) to say that the 
election was a somewhat signifi cant 
source of stress.

A similar proportion of men (51 
percent) and women (52 percent) said 
that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is a source of stress to them.

“Matures” who were born before 
1946 were the most likely to say that 
election is a very or somewhat sig-
nifi cant source of stress (59 percent), 
followed by Millennials (56 percent), 

Baby Boomers (50 percent), and Gen 
Xers (45 percent).

APA has provided some tips to re-
duce stress this election, which in-
cludes reducing media exposure of 
claims and counterclaims by both 
Donald Trump and Hillary Clinton, 
turning off newsfeeds, and taking a 
digital break.

The APA also advises avoiding dis-
cussions on elections if they threaten 
to blow out into confl icts, and to be 
careful not to overindulge in discus-
sions about the election.

The association also encourages 
people to try to make positive con-
tributions to the matters close to 
their heart, instead of worrying about 
them. 

The APA recommends volunteer-
ing in community and advocacy, and 
reminds people that apart from presi-
dential elections, state and local elec-
tions also provide ample opportuni-
ties for civil involvement.

The APA fi nally encourages people 
to vote, as their voice will matter.

Study Shows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re 
Stressed Due to Current Presidenti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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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Kids in U.S. More Likely to Struggle Wi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Says Study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Good Stewards Church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 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 erson: 150 W. Je� 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 erson: 150 W. Je� erson Blvd., LA, CA 90007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ASTOR HENRY LEE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Crossroads 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he Pakistani Supreme Court has 
delayed the hearing of Christian 
woman Asia Bibi’s blasphemy case, 
after a member of the bench recused 
himself from the case.

Justice Iqbal Hameedur Rehman 
said that he could not preside over 
the trial because he was earlier in-
volved in the prosecution of Punjab 
Governor Salman Taseer’s murderer, 
implying that there was an implicit 
confl ict of interest in his hearing of 
Bibi’s case.

Governor Taseer had publicly come 
out in support of Bibi, and advocated 
for reform in the blasphemy  law. He 
was murdered by his own bodyguard 
Mumtaz Qadri, who was subse-
quently hanged. His capital punish-
ment was seen as a progressive step 

by the liberals in the country, but it 
provoked street protests led by fun-
damentalists.

The court’s three-member bench 
comprised of Justice Rehman, Jus-
tice Manzoor Ahmad Malik, and Jus-
tice Mian Saqib Nisar.

The matter has now been referred 
to the Chief Justice of Pakistan, who 
will employ a new bench that will not 
include Justice Rehman.

The hearing has been adjourned 
indefi nitely, and a new date has not 
been set.

About 3,000 personnel were de-
ployed in Islamabad ahead of the 
hearing, according to the police.

“Security is very tight in Islamabad 
all around today. Additional troops 
have been deployed on checkpoints 

and city junctions in general. There 
is also deployment of paramilitary 
force Rangers and FC [Frontier 
Corps] on some additional points,” a 
police source told AFP news agency.

Thousands of hardliners in the 
country have issued death threat 
against her, publicly saying that they 
will target her if she is released.

Her family has also went into hid-
ing after they received death threats.

Bibi is being kept in a solitary con-
fi nement to protect her from other 
inmates. Her lawyer, Saif ul Malook, 
also has received many death threats.

The 51-year-old farm worker has 
maintained that she never spoke in-
decently about religion, and that she 
was accused by her neighbors over 
personal strife.

Pakistan’s Supreme Court Adjourns 
Asia Bibi’s Capital Punishment Appeal 

Boko Haram has freed 21 of the 
nearly 200 girls held by the kidnappers 
following a negotiation between the 
group and the Nigerian government, 
according to reports on Thursday.

The militant organization kid-
napped about 300 girls from a school 
in Chibok in April of 2014. Dozens of 
the girls escaped on the way to the 
terrorists’ hideouts by jumping off the 
vehicles.

Boko Haram had posted a video in 
August, which showed one of the girls 
saying that some of the kidnapped 
girls fell victims to the air strikes and 
about 40 of them had been married 
over to militants.

The AFP cited local media sources 
to report that four Boko Haram mili-
tants were released in exchange for 
the girls. However, the government 
denied any such deal.

“Please note that this is not a swap,” 
said Information Minister Lai Mo-

hammed. “It is a release, the product 
of painstaking negotiations and trust 
on both sides. We see this as a cred-
ible fi rst step in the eventual release of 
all the Chibok girls in captivity.”

The girls were welcomed by Nige-
rian Vice President Yemi Osinbajo.

“It’s a very exciting news for the 
whole country,” Osinbajo said.

“About an hour ago I met with the 
21 who have been brought back. They 
are reasonably in good health consid-
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have been held,” Osinbajo told report-
ers after the meeting with the girls.

The Nigerian government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girls were released 
following negotiations mediated by 
the Swiss government.

“Switzerland facilitated contacts be-
tween representatives of the Nigerian 
government and intermediaries of 
Boko Haram on the release of the Chi-
bok girls,” said Swiss foreign ministry 

spokesman Pierre-Alain Eltschinger.
The talks were also facilit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f Africa [ICRC-Africa], which 
was a neutral participant in the nego-
tiations.

“Today we transferred 21 of the 
#Chibokgirls and handed them to the 
#Nigeria government authorities, act-
ing as a neutral intermediary,” ICRC-
Africa tweeted.

The girls are scheduled to be exam-
ined by a team of doctors and psy-
chologists.

Boko Haram is also reported to 
have kidnapped thousands of other 
people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since 2009, but many of the abduc-
tions were not so widely reported in 
international media.

In seven years, the militant group 
has killed over 30,000 people and 
displaced over 2.3 million from their 
homes.

Boko Haram Releases 
21 Abducted Chibok School Girls in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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